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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일반적 문제점 

 

1. Quality 미달의 문제점 

2. Delivery Date 연기의 문제점 

3. Communication Channel의 일관성 문제 ( Critical Path의 집중화 및 관리의 문제 ) 

 

 

2. 주요 관리 요소별 대안 

 

1. Reliability (품질 관리의 신뢰성 유지) 

- 외주 납품 업체의 전체 업력도 중요하나,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각 멤 

  버들의 경력과 포트폴리오이다. 

 

- 실장이나 팀장 등 책임자의 “약속”을 전적으로 믿지말고, 투입되는 실질 멤버들을 체크 

  하고 그들의 Quality를 확인하라. 

 

- 프로젝트의 아트 팀장이나 Art Producer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 말고, 프로듀서가 적극 

  적으로 , 공동 Cross-check 해야 한다. 

 

 

2. Delivery Date Management 

- 납기 연기 시의 Penalty는 계약서 상에서 정확히 명기하여 상호간의 책임 소재를 사전 

  에 명확히 한다. 

 

- 계약서의 내용은 납품 업체와 일정한 기간마다 상호 체크하여 인지도를 높힌다. 

 

 

3. Detail의 미학(美學) 

-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납품 업체 멤버들의 경조사(慶弔事)는, “돌다리 두드리는 차원”에 

  서 프로듀서와 아트 팀장이 같이 챙기고 체크한다. 

 

- 모든 책임과 권한과 납품 업체에 일임하지 말고, “인간적인 부분과 배려”를 고려하여  

  섬세한 관리를 행한다. 

  (계약 관계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을 하는 것이다! ) 

 



 

4. 제작 방법론 Build-up의 배제 

- 제작 방법론을 셋팅하는 기간은 계약 기간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. 

 

- 제작 방법론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“전체 외주팀이 아닌 , 일부 핵심 멤버”만 involve시 

  켜서 계약하는 방법론을 취해야 한다. 

  (Man/Month 산정 문제) 

 

- “테스트 기간”이라는 개념을 상호간에 합의하고, 불가피할 경우, 별도의 계약 조항에서  

  Deal한다. 

 

- 계약의 목표는 상호간의 Win-Win이다. 제작 방법론은 계약 기간과 별도로 기술 워크샵  

  등을 통하여 해결한다. 

 

 

5. Commnunication & Teamwork Management 

- 兩社 간에 최소한의 공통 근무 시간대를 셋업하라. 

  (최소한의 공유되는 출.퇴근 시간 관리에 합의하라) 

: 하루, 최소한 5시간 이상의 공통의 근무 시간대가 확보 되어야 한다. 

 

- 가능하면 같은 공간에서 상주하며 작업을 하되, 조건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의 기간이 

  라도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며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작업해야 한다. 

 

- 납품 업체의 팀원도 프로젝트 Team Member이다. 

: “팀웍을 Build-up하는데 있어서, 여러가지 방법론이 있으나 월 1회 이상의 식사자리를 

 같이 하라.” 

: Budget이 넉넉치 않으면 간단한 다과회라도 준비하여, 업무 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

 인간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마련하라. 

 

 

6. Penalty는 가혹하고 냉정하게! 

- Penalty의 조건은 구체적이고 상호 인지 가능하여야 한다. 

 

- Penalty 조항에 대한 Punishment는 지체없이 정확히 시행하여 명확히 조건화 시킨다.  

  (Conditioning Re-inforcement) 

 

- 작업 관리의 인간적인 면을 버리지 않기 위하여, 사전의 계약 조항을 인지시키며  



 

  Penalty의 주체는 사람과 사람이 아닌 회사와 회사 간 임을 인지시킨다. 

- Penalty는 가장 중요한 관리의 도구 중 하나이다. 남발하지 않으며 적절한 융통성을 적 

 용하며 유효화한다. 

 

 

7. Data Communication & Confirmation 

- “외주 업체 팀장 <-> 프로듀서 / 아트팀장 <-> 프로그래머”의 커뮤니케이션  

  Channel에 대하여 Stereo Type을 갖지 말라! 

 

- 데이터의 Route는 “현실적 최적화” 통로를 열어줘라! 

  (외주 업체 팀원에서 바로 개발팀의 프로그래머에게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는 융통성 

 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) 

 

- 초기, 데이터의 Confirmation은 프로세스를 정형화하고 일반화하는 노력은 정확히 해줘 

  야 한다. 

 

 

8. Team Member 교체의 건 

- 외주 업체의 팀원은 가급적 교체하지 말아야 한다. 

  (작업의 일관성 / 커뮤니케이션 관성의 법칙 등) 

 

- 팀원 교체 시, 타프의 컨펌을 얻어서 확정 / 진행한다. 

 

- 외주 업체를 부정기적 /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항상 작업 내용을 Follow-up하고 있다는 

 중압감을 안겨주며, 우리가 언제든지 “너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며, 

 그렇게 하려고 빈틈 없이 준비하고 체크하려 한다”라는 스트레스를 안겨줘야 한다. 

 

- 해당 프로젝트에 Assign된 멤버가 허락없이 타 프로젝트의 일을 수행하고 있으면 공식 

  적인 Claim을 주저없이 행하며, 필요에 따라 해명 자료나 사유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

  관리의 끈을 늦추기 않는다. 

 

9. 부대 비용 처리의 건 

- 식대 및 출장비 등은 각 사에서 알아서 부담한다. 

 

- 기타 특수한 부대 비용 발생 시, 兩社 협의 과정을 반드시 프로세스화 하여 상호 합의  

  과정을 명세화 한다. 



 

10. 프로젝트 산출물의 Abuse의 건 

- 프로젝트의 산출물을 외주 업체의 홍보 / 광고 자료나 기타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는 경 

  우, 반드시 의뢰사의 컨펌을 얻어야 한다. 

 

- 위반 시의 Penalty는 엄중히, 조항으로 명세화 한다. 

 

- 허용 범위와 조건은 계약서 상에 상세히 명시한다. 

 

 

11. 작업 Specification의 건 

- 제작 시방서는 반드시 “例”를 들어서 설명하고, 그 결과물에 대한 기술은 정량적으로  

  수치화한다. 

 

- 정성적인 기술만 가능할 경우는, 반드시 유관된 예를 들어준다. 

- 외주 업체가 Artwork Resource를 재활용 할 경우, 그 범위를 명시해 준다. 

  (예  Terrain 상에 적용되는 바위, 나무 등의 오브젝트 Reuse 문제 등 : 오브젝트가 

  중복되어 사용될 경우, 전체 결과물의 Quality가 저하될 수 밖에 없다) 

 

 

12. Quality Assurance 의 건 

- 절차와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한다. 

 

- 절차는 반드시 프로젝트 책임자를 최종 검수자의 위치에 Formation시키며, 양사 간의  

  합의 절차 상에 실무 책임자를 위치 시킨다. 

 

- 기준은 정량적으로 수치화하며, 각 요소별 기준 항목은 가능한 계약서에 명시하나 부득 

  이 할 경우, 별도의 합의 절차를 마련하여, 별도의 기준 명세서를 반드시 명문화 한다. 

 

 

3. 결론 

 

1.  외주 관리는 계약서로 시작하여 계약서로 종료한다. 계약서의 검토는 아무리 철저히 하 

   고 많이 해도 지나침이 절대 있을 수 없다. 필요에 따라 본사의 컨펌을 받아야 하며, 변 

   호사의 Check를 받도록 한다. 

 

2.  계약서는 반드시 아트팀장 외에 프로그램 팀장의 컨펌을 받아서 정리하고, 최종적으로  



 

   프로듀서 및 프로젝트 매니저가 검수해야 한다. 프로듀서는 도장 찍는 바로 직전이 가장  

   피말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며,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. 

 

3.  설계 변경은 양사의 신뢰에 Critical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. 의뢰사 입장에서 

   는 반드시 “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”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. 

 

4.  Technical Specification의 변경 가능성은 계약서 상에 명시하며, 버전 관리에 의하여  

   Update 될 수 있음의 여지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, 이러한 설득이 불가능하면 과감 

   히 다른 업체를 Contact해야 한다. 

 

5.  외주 관리의 또 다른 핵심은 인간적인 토대를 Base로 작업하나, “조건”과 “결과”에 의 

   한 처리가 우선함을 외주 업체에게 인지시켜야 한다. 관리의 원칙은 “눈물이 쏙 빠지도 

   록 철저하고 엄격하게!”, 구체적인 일의 진행은 “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면서!” 

 

6.  외주 업체에 대하여 본사에 항상 충분히 설명하고, 그들의 능력과 가능성에 대하여 언 

   제든지 이해시킬 수 있는 준비가 스스로 되어있어야 한다.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외주  

   업체에게 요청하여, 업체 선정의 당위성과 수행의 결과물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 

   Preparation한다. 

 

7.  본질적 원칙은, 외주 업체도 팀 멤버라는 점이다. 단순히 외주 작업을 수행하는 타 업 

   체가 아니라, 프로젝트의 비전과 목표를 이해하고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 

   여 줄 수 있어야 한다. 추상적이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. 먼저 외주업체의 팀장을 설 

   득할 수 있어야 하며, 외주 업체 팀 멤버들을 “우리 편”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. 

 


